
I. 서론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식품

에 대한 인식 및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 

양을 중시하던 모습에서 질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의 출현, 국제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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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food safety and the food purchas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from Jeonnam area. For the survey, 295 students (126 male students and 169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and answered a questionnaire. The food purchasing decision was made 
dominantly by ‘taste’ and ‘food safety (19.3%). On the other hand, 78.6%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food safety is important. Food safety information was obtained through the media (45.1%) 
and the Internet (44.7%). The major causes of food safety incidents were a ‘lack of awareness 
about food safety’ (33.7%) and ‘lack of responsibility’ (29.3%). Confidence in national food safety 
policy had a low score (2.86). The items of 'I can trust the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and ‘having established scientific and reasonable food safety standards’ scored 3.09 and 3.08, 
respectively, whereas ‘food safety system is well established’ was 2.75 , which was relatively low. 
The reliability of food companies was 3.06, which is a normal level. The highest score was 3.97 
‘check expiration date’ and 3.82 ‘check food package’ in the students’ food safety attitude when 
purchasing food. The overall results can be applied to establish reliable food safety education for 
consumers as well as robust food safety policies for food industry. In addition, increasing responsibility 
on food safety for the food industry should be encouraged and monitored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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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대량 유입 및 식품관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출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선택 폭을 넓게 하였다. 더불어 각종 식품의 위

해요인들로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계속적인 

식품안전사고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식

품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Kim & 

Kim 2009).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의 

기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

서도 식품안전관리에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뢰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 유해물질을 0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 대부분 나라에서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라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를 기준으로 설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Park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이 해를 갈

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문제는 대규모로 

이루어져 특정집단이나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

민 전체로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되고 있다(Jin 2006). 즉,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 사

고 등에 의한 부정적인 소식은 소비자들의 즉각적

인 반응으로 이어져 해당 식품에 대한 소비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식품산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Johnson 1998). 이를 반영하듯이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 관

련된 사건 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Yoon & Seo 2012).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정

보에 의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

어 이는 식품선택의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

다(Kim 2007). 식품안전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절반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

는데, 특히, 여성 중에서도 주부들이 식품안전에 대

한 불안감이 높았고 식품구매시 식품안전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et al. 2003; 

Choi et al. 2005; Kim 2009). Yoo & Lee(2010)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4개국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들은 안

전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반면

에 구체적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

다. Yoo & Joo(2012)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

도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비자

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고 하였다. 이에 Kim(2007)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한 식품구매를 위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의 문제는 식품제조업자, 

식품 수입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국민

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정책, 지도

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식품안전의 

문제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 학계 등 함

께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기존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부와 일반

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진 반면에 향후 적극적

인 소비자가 될 젊은 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때

까지 학교와 부모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던 식품구매 

상황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식품

의 종류를 접하게 되므로(Choi & Yi 2013) 대학생

들의 식품에 대한 태도, 국가와 식품회사의 식품안

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소비

자인 대학생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식품안전

정책 및 식품구매시의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식품

산업의 안전정책 구축 및 식품안전 교육에 대한 정

보 및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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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를 

2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하고 보완

하여 본 연구의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에 설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

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 한 달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였

다. 배포된 설문지 중 31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

를 제외하고 총 2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Kim & 

Kim 2003; Choi et al. 2005; Park et al. 2009; Kim 

& Lee 2010; Lee & Lee 201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고, 사전조사를 통한 내용 수정, 보완을 거쳐 이용

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소득, 건강상

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식품구매의 주된 의사결

정자, 식품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8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정도, 식품안전에 대

한 정보습득 매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품안전위협의 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의 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측정 9문항, 식품기업에 대

한 신뢰도 측정 9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생 소비

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구매태도에 대한 문항은 1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신뢰도 문항과 식품안전 

구매태도에 대한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Win(v.21.0) 통계패키지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으로 변수들의 빈도, 평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도와 식품안정정책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성별은 남학생이 42.7%, 여학생이 57.3%에 해당되

었으며, 월평균 가정 소득은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 28.1%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400만원이 

18.0%, 401만원에서 500만원이 16.6% 이었으며, 501

만원 이상은 9.5%, 100만원 이하는 13.6%로 조사되

었다. 식사준비는 부모님이 하시는 경우가 63.1%,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26.4%, 기타의 경우

로 하숙집이나 기숙사, 같이 자취하는 사람이 준비

한다는 의견 등으로 10.5%가 차지하였다. 식품 구

매시 주된 의사결정자를 묻는 문항에는 부모님이 

의사결정자라는 의견이 65.7%를 차지하였고, 본인

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은 32.6%로 나타났

다.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는 90.2%가 보통 이상

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 매우 건강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40.0%,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1%로 나

타났다. 건강이 약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 

매우 약하다고 한 응답자는 1.7%로 조사되었다. 



25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9권 2호 2018

2.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식품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항목(Table 2)에 대

해서는 남녀의 차이 없이 모두 ‘식품의 맛’을 가장 

높은 비율(46.4%)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

품의 안전성(19.3%)’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식품의 신선도(11.9%)’, ‘영양(10.2%)’, ‘식품의 양

(6.8%)’, ‘가격(5.4%)’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 Lee(2010)의 연구

에서는 식품의 안전을 가장 높은 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직 상대적

으로 젊고 건강한 대학생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보

다는 기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조사 대학생들의 78.6%가 보통 이상으로 식

품안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

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정도가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26 42.7

Female 169 57.3

Age

≤19 43 14.6

20∼21 36 12.2

22∼23 205 69.5

≥24 11 3.7

Grade

First grade 45 15.3

Second grade 90 30.5

Third grade 86 29.2

Fourth grade 74 25.1

House income
(₩10,000)

≤100 40 13.6

101∼200 40 13.6

201∼300 83 28.1

301∼400 53 18.0

401∼500 49 16.6

≥501 28 9.5

No answer 2 0.6

Person who meal prepare

Itself 78 26.4

Parents 186 63.1

Others 31 10.5

Food purchasing decision person

Itself 96 32.6

Parents 194 65.7

Others 5 1.7

Health status

Very healthy 68 23.1

Healthy 118 40.0

Moderate 80 27.1

Weak 24 8.1

Very weak 5 1.7

Total　 29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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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 Lee(2010)와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Park et al.(2009)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

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Kim & Yoo(2008)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Yoon & Seo(2012)의 연

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식품안전

에 대한 고려는 낮으며 식품안전보다는 식품의 맛

을 더 고려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가정의 건

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

가 가장 높았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Kim(2009)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대상자의 56.7%가 식품안전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Choi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65.4%의 응답자가 식품안

전에 대해 ‘매우 불안’과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습득은 대중매체(45.1%)

와 인터넷(44.7%)을 통한 정보원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고, 사람을 통한 전달(5.8%), 인쇄매체

(3.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성

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통

한 정보습득의 비율이 높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의 영향에 따

른 대학생들의 식품안전지식을 조사한 Choi(2011)

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원으

로 TV와 인터넷이 정보를 얻는 비율의 80% 이상으

로 조사되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에 대한 신뢰

도도 높음을 지적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사건이나 흥미위주의 정보에 의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중매체

에 대한 식품안전에 관한 높은 정보 의존도는 Kim 

& Lee(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책임

의식 부족(29.3%)’,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22.8%)’, 

‘감시체계에 대한 감독 소홀(14.3%)’ 순으로 응답하

였다. 통계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37.3%)’을 식품안전 사고의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27.0%)’를 식품안

전 사고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

면에 여학생은 ‘책임의식의 부족(32.7%)’과 ‘식품안

전에 대한 인식부족(31.0%)’을 식품안전사고의 원

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을 조사한 Kim(2007)의 연구

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자들의 책임의식 부족을 가

장 큰 원인으로 응답했으며, 정부의 감독 소홀을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

해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38.6%)’이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

며,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20.7%)’, ‘책임의식

Variable Male Female Total χ2

Most important thing

Safety 24(19.0)  33(19.7)  57(19.3)

4.131

Taste 60(47.7)  77(45.6) 137(46.4)

Quantity   9(7.1)   11(6.5)   20(6.8)

Freshness 15(12.0)  20(11.8)  35(11.9)

Nutrition   9(7.1)  21(12.4)  30(10.2)

Price   9(7.1)   7(4.0)  16(5.4)

Total 126(100.0) 169(100.0) 295(100.0)

Table 2.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purchasing foo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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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

(19.0%)’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소비자

의 식품안전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33.3%)이 두 번

째 높은 비율로 조사된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책임

의식(26.0%)‘을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성

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

뢰도를 분석한 결과(Table 4), 보통이하의 점수인 

2.86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제도는 믿을 수 있다’와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에 대한 문항 

각각 3.09점과 3.08점으로 높은 반면에 ‘일반음식점

에 대한 위생관리 감시체계를 신뢰 한다’는 문항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식품안전과 관련된 신고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에 대해서는 2.73점, ‘수입 식품의 검사체계가 잘 되

어있다’는 2.74점으로 보통이하로 낮은 신뢰를 보였

다. ‘위생관련 국가적 소비자 교육을 신뢰 한다’ 에 

Variable Male Female Total χ2

Consideration of food 
safety

Always 15( 11.9) 22( 13.0) 37( 12.5)

9.282*

Often 38( 30.2) 61( 36.1) 99( 33.6)

Average 38( 30.2) 58( 34.3) 96( 32.5)

Not often 28( 22.2) 27( 16.0) 55( 18.6)

Never 7(  5.6) 1(  0.6) 8(  2.7)

Subtotal 126(100.0) 169(100.0) 295(100.0)

Food safety 
information source

Mass media(TV, Radio) 45( 35.7) 88( 52.1) 133( 45.1)

4.131*

Internet 62( 49.2) 70( 41.4) 132( 44.7)

Newspaper or magazine 5(  4.0) 5(  3.0) 10(  3.4)

Person 11(  8.7) 6(  3.6) 17(  5.8)

Others 3(  2.4) 0(  0.0) 3(  1.0)

Subtotal 126(100.0) 169(100.0) 295(100.0)

Reasons for food 
safety accidents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34( 27.0) 33( 19.6) 67( 22.8)

5.749*

Lack of awareness of food 
safety

47( 37.3) 52( 31.0) 99( 33.7)

Lack of food safety protective 
system

14( 11.1) 28( 16.7) 42( 14.3)

Lack of sense of responsibility 31( 24.6) 55( 32.7) 86( 29.3)

Subtotal 126(100.0) 168(100.0) 294(100.0)

Most important thing 
for preventing food 
safety accident

Strong legal punishment by the 
government

38( 30.2) 76( 45.0) 114( 38.6)

33.356***
Consumers’ own efforts 42( 33.3) 14(  8.3) 56( 19.0)

Provision of food safety 
information

26( 20.6) 35( 20.7) 61( 20.7)

Hav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19( 15.1) 44( 26.0) 63( 21.4)

Subtotal 126(100.0) 169(100.0) 295(100.0)
*p<0.05, ***p<0.001

Table 3. Food safety perception of the responden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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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3.01점으로 보통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 국가의 안전관리에 대

해 ‘잘 관리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본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서 국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가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일반음식

점에 대한 위생관리와 감시체계를 신뢰 한다(남학

생: 2.82점, 여학생: 2.40점, p<0.001)’ 문항과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신뢰 한다(남학생: 3.05

점, 여학생: 2.70점, p<0.01)’, ‘위생관련 국가적 소

비자 교육을 신뢰 한다(남학생: 3.17점, 여학생: 2.89

점, p<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남학생: 3.20점, 여학생: 2.99점, p< 

0.05)’ 문항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식품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식품기업에 대한 설명을 설문지에 

제시하였고,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상위 20개의 식품

기업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식품기

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 수준인 3.06

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업을 신뢰한다’ 문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3.44

점)를 보였고, ‘기업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잘 하고 있다’의 문항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여, 대학생들이 식품기업이 제공

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은 식품안전을 위

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문항이 3.18점, ‘기업은 

식품안전과 관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항은 

3.14점, ‘기업은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관리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가 3.01점으로 보통수준의 신뢰 

점수로 조사되었고, ‘기업은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빠른 분석과 대처를 한다’ 문항 2.89점, ‘기업은 국

가의 식품안전관련 행정을 잘 따르고 있다’ 에 대해

서는 2.87점,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이 국제

적으로 우수하다’ 문항은 2.86점으로 보통이하의 점

수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식품기업의 안전에 대

한 신뢰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업은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빠른 분석과 대처를 한다(남학생: 3.10점, 여학생: 

Item Male Female Total t-value

I can trust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3.10 ± 0.951) 3.09 ± 0.79 3.09 ± 0.86 0.064

Having established scientific and reasonable food safety 
standards.

3.20 ± 0.75 2.99 ± 0.67 3.08 ± 0.71 2.530*

Satisfied with providing food safety information. 2.96 ± 0.88 2.83 ± 0.76 2.89 ± 0.81 1.315

The food safety system is well supported. 2.90 ± 0.68 2.79 ± 0.75 2.83 ± 0.72 1.296

Food safety reporting system is well established. 2.82 ± 0.80 2.66 ± 0.76 2.73 ± 0.78 1.684

There is great reporting system about imported food. 2.83 ± 0.96 2.68 ± 0.73 2.74 ± 0.84 1.472

I trust sanitary management monitoring systems for 
general restaurants.

2.82 ± 0.94 2.40 ± 0.80 2.58 ± 0.89 4.075***

I trust in food poisoning prevention and hygiene 
management in the  foodservice.

3.05 ± 0.93 2.70 ± 0.82 2.85 ± 0.89 3.400**

I trust food safety education for consumer. 3.17 ± 0.92 2.89 ± 0.76 3.01 ± 0.85 2.771**

Total 2.89 ± 0.50 2.78 ± 0.47 2.86 ± 0.50 3.459**

1) Likert 5-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 Mean ± S.D.   
*p<0.05, **p<0.01, ***p<0.001

Table 4. Reliability of the national's food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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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점, p<0.001)’, ‘기업은 식품안전과 관련 우수인

력을 확보하고 있다(남학생: 3.24점, 여학생: 3.06

점, p<0.05)’,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이 국제

적으로 우수하다(남학생: 2.99점, 여학생: 2.76점, 

p<0.05)’ ‘기업은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관리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남학생: 3.15점, 여학생: 2.91점, 

p<0.05)’ 문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신뢰 점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식품구매시의 안전추구 태도

대학생들의 식품구매시의 안전추구 태도를 조사

한 결과(Table 6), ‘유통기한을 확인 한다’의 문항이 

3.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포장상태를 확인 한다’가 3.82점으로 그 다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식품취급 장소의 청결상태를 확

인한다(3.47점)’, ‘국내산 제품을 선호한다(3.44점)’, 

‘안전한 식품구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

가 있다(3.43점)’, ‘판매자의 개인위생을 확인한다

(3.41점)’, ‘적정한 보관 온도를 확인 한다(3.34점)’, 

‘원산지를 확인한다(3.34점)’, ‘식품표시를 확인한다

(3.1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이하의 점수인 

식품안전관련 구매태도로는 ‘GMO 식품을 확인한다

(2.81점)’ 문항과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한다

(2.88점)’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부들을 대상

으로 식품구매 행동을 조사한 Kim & Lee(2010)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주부들의 유통기한 

확인이 4.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

결과인 대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식품표시

의 확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Nam & 

Kim(2006)의 연구에서도 유통기한의 확인이 86.7%

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Yoo & Joo(2012)의 연구에서도 유통기한 확인, 신

선도 확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식품표

시의 확인은 낮은 구매 행동으로 조사되어, 이는 식

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어려움 때문으로 지

적되었다.

Item Male Female Total t-value

I trust food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food safety 
certifications.

3.48 ± 0.911) 3.41 ± 0.83 3.44 ± 0.86 0.688

I believe that companies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related food safety.

3.24 ± 0.81 3.06 ± 0.76 3.14 ± 0.79 1.938*

Food companies are following the national food safety 
administration.

2.94 ± 0.67 2.82 ± 0.83 2.87 ± 0.76 1.335

Food companies have a well-manag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food production.

3.15 ± 0.79 2.91 ± 0.76 3.01 ± 0.78 2.701*

Food companies have developed R & D for food safety 3.25 ± 0.74 3.14 ± 0.78 3.18 ± 0.76 1.222

Food companies quickly respond to food accidents and 
related prevention.

3.06 ± 0.87 3.05 ± 0.99 3.05 ± 0.94 0.021

I believe that the company's food safety system is 
internationally excellent.

2.99 ± 0.89 2.76 ± 0.80 2.86 ± 0.84 2.378*

Food companies quickly analyze and respond to new 
hazardous substances.

3.10 ± 0.73 2.75 ± 0.75 2.89 ± 0.76 4.009***

Companies are providing customers with accurate food 
safety information.

2.92 ± 0.84 2.80 ± 0.85 2.85 ± 0.85 1.158

Total 3.12 ± 0.45 3.01 ± 0.53 3.06 ± 0.52 1.720*

1) Likert 5-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 Mean ± S.D.     
*p<0.05, ***p<0.001

Table 5. Reliability of food safety system in foo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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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식품구매의 안전추구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문항에 있어서 높은 안전추구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남학생: 3.75

점, 여학생: 4.13점, p<0.001)’, ‘적정한 보관 온도를 

확인 한다(남학생: 3.21점, 여학생: 3.43점, p<0.05)’, 

‘원산지를 확인한다(남학생: 3.19점, 여학생: 3.44점, 

p<0.05)’,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남학생: 

2.73점, 여학생: 2.99점, p<0.05)’, ‘안전한 식품구입

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남학생: 

3.30점, 여학생: 3.53점, p<0.05)’ 문항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및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식품구매시의 태도

를 조사하여, 향후 식품산업의 안전정책 구축 및 식

품안전 교육에 대한 정보 및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남지역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식품 구입시 가장 고려하

는 항목에 대해 ‘식품의 맛’을 가장 높은 비율

(46.4%)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의 안전

성(19.3%)’으로 응답하였다. 78.6%가 보통 이상으

로 식품안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

학생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대장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습득은 대중매체(45.1%)와 인터넷(44.7%)을 통한 

정보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람을 통한 

전달(5.8%), 인쇄매체(3.4%) 순의 비율로 조사되었

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인터넷

을 통한 정보습득의 비율이 높았고, 대중매체를 활

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

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Item Male Female Total t-value

Check expiration date 3.75 ± 0.9201) 4.13 ± 1.027 3.97 ± 0.999 -3.321***

Check food Optimal storage temperature 3.21 ± 0.993 3.43 ± 0.950 3.34 ± 0.973 -1.910*

Check the origin 3.19 ± 1.010 3.44 ± 1.046 3.34 ± 1.036 -2.088*

Check food label 2.98 ± 0.975 3.19 ± 0.926 3.10 ± 0.951 -1.912

Check GMO 2.74 ± 0.931 2.87 ± 0.856 2.81 ± 0.890 -1.259

Check food certification mark (HACCP etc.) 2.73 ± 0.991 2.99 ± 1.003 2.88 ± 1.005 -2.247*

Check the cleanliness of the food handling area 3.40 ± 0.868 3.53 ± 0.933 3.47 ± 0.906 -1.218

Check the food seller's personal hygiene 3.34 ± 0.981 3.46 ± 0.859 3.41 ± 0.914 -1.119

Check food package 3.75 ± 0.935 3.88 ± 0.901 3.82 ± 0.916 -1.130

Willing to pay additional money for safety food 3.30 ± 1.075 3.53 ± 0.913 3.43 ± 0.991 -1.991*

Prefer domestic food 3.36 ± 0.992 3.50 ± 0.874 3.44 ± 0.927 -1.338
1) Likert 5-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 Mean ± S.D.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6. Food safety purchasing attitude of the respondents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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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책임의식 부족(29.3%)’,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22.8%)’, ‘감시체계에 대한 감독 소홀(14.3%)’ 순으

로 응답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도

는 보통이하의 점수인 2.86점이였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제도는 믿을 수 있다’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

다’에 대한 문항 점수가 높은 반면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감시체계를 신뢰 한다’는 문항은 상

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다섯째, 식품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수준인 

3.0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기업은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빠른 분석과 

대처를 한다’, ‘기업은 식품안전과 관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이 국

제적으로 우수하다’ 문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신뢰 점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대학생들의 식품구매시의 안전추구 태도

에 있어서 ‘유통기한을 확인 한다’의 문항이 가장 높

은 점수로 조사되었고, ‘식품의 포장상태를 확인 한

다’가 그 다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GMO 식품을 확인하는 것과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정도는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식품구매의 안전추구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문항에 있어서 높은 안전

추구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와 인쇄매체를 통해 습득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

가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보였

고 식품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대학생들의 식품구매시의 안전추구 태도는 

보통 이상의 태도를 보였는데, ‘유통기한의 확인’과 

‘포장상태의 확인’ 점수가 높은 반면에 식품에 대한 

표시 및 인증마크에 대한 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향후 적극적인 소비자

로서 식품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대양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매

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신뢰

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 대학생

들이 용이하게 정보를 얻을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및 식품업계

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식품업계에 대한 정책

적인 지원과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고취 

교육 및 국가적인 관리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전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다. 이에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을 확대시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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